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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 관련 문학에 나타난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문제상황을 분석하여 그 청각

장애 의사소통의 요구를 살펴보고자 질적연구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 관련 54권의 

문학작품을 분석하여 문헌에 나타난 의사소통의 문제상황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여 이에 나타난 

청각장애인 의사소통과 연관된 경험 내용 312개를 부호화하여 비교 분석하는 방법(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으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청각장애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환경적 

의사소통 수단 접근성의 한계, 상황별 의사소통 수단의 정교화 요구로 범주화 되었으며 첫째, 청각

장애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은 수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 대인관계 부족, 보청기나 인공와우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가족들의 이해부족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환경적 의사소통 수단 접근성의 한계 범주

에서는 학습상황에서 구화의 표현 한계, 수화의 표현 한계, 손짓, 몸짓, 보조기구사용 등에서 어려

움, 구화와 수화의 선택 갈등, 신조어, 속어 등에 표현의 어려움, 통역사 부족과 전문성 문제 등이 

포함되었다. 셋째, 상황별 의사소통 수단의 정교화 요구 범주에는 여러 학교환경, 개인상황, 사회상

황별 정확하고 정교한 의사소통 방법의 부재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의 불완전

한 의사소통으로 교실 상황, 공공시설, 직업현장 등에서 주변인들과 문제 상황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황별 최적의 의사소통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문제는 환경적으로 의사소통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

식개선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의사소통방법 자체가 정확하고 정교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도 청각장애인의 정확하고 정교한 의사소통을 위해 큐드 스피치와 

같은 시각적이고 대체적인 의사소통체계에 대한 논의는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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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문학 활동은 언어를 예술적 표현의 제재로 삼아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여, 인간과 

사회를 진실하게 묘사하는 예술이다(조남현, 2003). 베스 프랭크스(Beth Franks)는 

‘그림형제 동화’ 속의 장애인 등장인물의 이미지가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확장

하고 설명할 수 있는 원형(archetypes)을 제공한다고 보았으며(Berger, 2016). 

Couser는 장애인의 삶의 이야기(life writing)는 자신들의 몸을 의학적 담론과 주변

화에서 해방시키려는 시도라고 보았다(Thomson, 2015).

청각장애인의 자서전을 포함한 관련 문학작품에서도 다양한 의사소통 경험들이 

내재되어 있지만 다른 유형의 장애와 비교하여 청각장애인 문학 관련 활동은 상대적

으로 적다. 본 연구를 위한 사전조사로 본 연구진은 한국장애인문학도서총람(2012) 

자료에 수록된 장애인의 시, 소설, 수필, 수기, 번역서 내용을 장애유형별로 조사하

였다. 그 결과, 243개 시집 중에서 청각장애인이 저자인 경우는 5개 작품에 그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이 저자인 소설은 1편도 없다. 수필의 경우 152편의 수필에서 청

각장애인은 4편으로 지체장애인 113편, 시각장애인 22편과 큰 차이를 보이며 수기 

작품에서도 청각장애인 수기는 거의 전무한 편이다. 

청각장애인들의 문학활동에 참여가 적은 이유는 이들의 국어사용에 대한 한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청각장애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 간 학습기술 사용 비교연구(김

지현, 김자경, 2008)에서 청각장애 중학생이 과제해결 기술, 읽기 기술, 쓰기 기술 

등에서 일반 중학생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수준의 특수교육과정

(교육부, 2015, 2012)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교육방향에서도 청각장애의 경우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기 위해 다양한 의사소통 양식을 활용하여 청각장

애로 인한 언어 수용 및 표현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

러한 다양한 의사소통양식은 청각장애인과 그 주변인의 선택의 범위가 넓다는 의미

이지만 어떤 의사소통 양식도 다른 의사소통양식에 독립적이며 특정 의사소통양식이 

모든 청각장애 가정과 주변인에게 활용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청각장애인의 대표적 의사소통접근 수단으로 구화, 수화, 종합적 의사소통, 이중

언어-이중문화 접근법 등이 있고 오늘날에 청각장애 가정은 농 문화에 속하는 수화

와 구어언어 중 어느 것을 농아동의 모국어로 할 것인가 고민하며 언어 선택을 요구

받고 있다(Heward, 2013; Mahshie, 1995). 청각장애인에 대한 구화와 수화의 논

쟁은 학계에서도 어느 한 쪽으로 무작정 기울어지지 않고 있다. 궁극적으로 어떤 방

법을 선택하느냐는 청각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결정이며 그 결정은 언어적 환경과 

여러 조건을 고려한 선택이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가족언어로의 적합성, 의사소통을 

위한 습득시간과 습득을 위한 접근성, 언어적 상호작용의 활용빈도, 해당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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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결과기대,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Caldwell, 1997). 

청각장애인의 언어발달에서 결정적 요소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다. 청각장애

학생 부모의 95%는 청각의 경험을 토대로 그들의 의사소통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며 정상청력의 청각장애부모들이 명확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은 

크다. 미래에도 인공와우나 보청기 기술의 발전으로 청각장애인의 음성적 지원의 질

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겠지만 현재 청각장애가 안고 있는 명확하고 정확한 의사소통

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서창원, 2014), 두 가지 서로 다른 의사소통

방식에서 한 가지를 강요하기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제 3의 대안

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Cohen, 2004). 

자연수화만이 청각장애인의 유일하고 완전한 시각적 언어가 아니라는 증거가 수

집되고 있다(Lytle & Rovin, 1997). 수화만이 청각장애인의 자연스러운 언어라는 

인식은 1970년대부터 농교육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했고, 많은 청각장애학교에

서는 교육언어를 ASL(American Sign Languag)로 바꾸었으며 ASL과 영어라는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구어영어와 영어기반수화의 

사용은 지양되었다(LaSasso & Crain, 2003). 이러한 2Bi 프로그램이 주목 받게 

된 요인은 변함없이 저조한 청각장애인의 읽기 수준과 청각장애인의 자연스러운 영

어발달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기반으로 한 수화(MCE 수화체계)는 비효과

적이며, 완전히 시각적인 언어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이 역할을 하였다(Hage & 

Leybaert, 2006). 그러나 미국의 성인 큐드 스피치 사용자 1세대와 큐드 스피치 

사용자 1대 손 청각장애 아동들로부터 수집된 증거, 자연스러운 언어습득과 읽기발

달에 미치는 큐드 스피치의 영향과 관련된 25년의 연구는 언어 습득기 동안 큐드 

스피치에 계속적으로 노출된다면 큐드 스피치를 통한 구어언어들의 자연스러운 습득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LaSasso, Crain, 

& Leybaert, 2010). 

Neo Oralism, Fichergrald Key, 큐드 스피치 등은 불완전한 청각정보를 시각

정보로 보충하고자 시도된 사례들이다. 지화와 구어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Neo 

Oralism과 형태소론적 기호를 사용하는 Fichergrald Key는 청각장애인의 구어언어

교육을 위해 교실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큐드 스피치는 1966년 개발 이

후 현재까지도 미국에서는 큐드 스피치 사용 청각장애인이 증가하고 그 효과가 검증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Kolker, 2014; Hewards, 2013). 일리노이 청각장애학교

의 읽기수업에는 큐드 스피치를 수화와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Chicago 

Parent, 2014)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있는 알렉산더 그라함 벨 몬테소리 학교에서는 

수업 중 큐드 스피치를 통한 사용을 공식화 하였다(Chicago Parent, 2014). 

근본적으로 청각장애인들에게 제시된 다양한 의사소통방법들이 제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이 모든 의사소통 방법에도 청각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거나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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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를 완벽히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청각장애인이 겪는 한계상황이 존재할 것

이며 이러한 한계상황들은 시대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각장애인의 문학작품을 통하여 의사소통의 한계상황을 살펴

보고 관련 문학작품에서 나타난 의사소통의 문제 상황과 한계에 대한 언급을 분석하

고 범주화하여, 어떤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나타나며 왜 이러한 한계 상황이 

나타나는 것인가를 알기위하여 수행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

통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다룬 생활문, 전기를 통하여 의사소통과 관련된 언급을 문

단 단위로 표집하여 부호화하였으며 주제어 분석을 통하여 재분류하고 의사소통의 

문제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차원에서 범주화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작품 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청각장애인 관련 작품은 청각장애인 자서전과 청각장애 자녀 

부모, 형제, 전문가들이 관련 내용을 기술한 도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도서 구입

은 한국장애인문인협회(2015) 발간 솟대문학 1호-100호의 책방글방란에 소개한 

도서, 인터넷에서 청각장애인 검색 도서, 일반서점 등을 통해 찾은 청각장애인 자서

전을 포함 관련 도서 63권을 직접 구입한 도서들이다.

선정과정에는 청각장애 전공교수 2명, 특수교사 1명, 대학원생 1명이 모여 전체를 

검토한 후 이 중 연구목적과 관련이 적은 9권을 제외하고 54권을 선정하였다. 그리

고 선정된 도서는 청각장애인 자서전을 우선으로 청각장애인이 쓴 문학, 청각장애 

부모가 쓴 수기, 청각장애인 관련 전문가들이 쓴 책이고 전문도서나 시집 등은 제외

하였다. 또한 한편 제목과 저자는 알고 있지만 절판되어 구입 못한 도서들이 다수 

있음을 밝힌다.

2. 작품의 특성

1) 작품의 특성 

작품의 특성으로는 청각장애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과 관련 대처 경험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다. 전체 54권중에는 국내도서가 32권, 국외 번역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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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권이며, 1980년 작품에서 2000년까지 10권, 2000년에서 2010년까지가 21권, 

2010년 이후가 22권으로 해가가면서 증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관련 정책, 법 등이 새롭게 수립되고 있어 책의 내용 가운데는 오늘날 시대와 차이

는 있지만 의사소통에 대한 기본 경험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청각장애인 

관련 작품에서 청각장애인이 쓴 자서전은 8권, 부모가 5권, 형제가 2권, 교사가 3권, 

재활전문가 2권, 교수 10권, 작가 13권, 방송인, 4권, 기자 1권 기타 종교인 등이 5

권으로 나타났다. 

2) 청각장애인 문학 작품 편수

사전 조사에서 청각장애인 문학 활동에 대한 작품이 다른 장애에 비해 매우 적

은 편이었다. 이는 1992년 창립되어 장애인 문인 활동 협회인 한국장애인문인협회

에서 계간으로 발행되는 ‘솟대문학’을 바탕으로 장애인문화도서총람발간위원회

(2012)가 발간한 한국장애인문학도서총람 작업을 위해 수집한 1,043권에서 시, 소

설, 수필, 수기, 번역서를 재분류한 것이고 부모작품은 필자가 정리한 장애자녀 부모

작품(수기)을 장애유형별로 나눈 내용이다.

<표 1> 장애 영역별 관련 작품 편수 

유형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안면장애 기타

시  9 5 1 226 - - 2

소설 13 0 0 123 - - 0

수필 22 4 0 113 - 2 1

수기 8 0 0 29 - 2 0

번역서 15 10 6 44 16 - 67

부모작품 1 1 11 14 21 - 11

계 66 20 18 559 37 4 81

<표 1>에서 청각장애 작품수가 지체장애, 시각장애에 비교해서 매우 적은 편이

고 소설, 수필, 수기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 자녀의 부모작

품에서도 청각장애는 1편으로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외국 번역서에

서는 청각장애 작품이 적은 편은 아니었다. 

3) 청각장애인 관련 작품 중 빈도가 높은 20권

청각장애인 관련 작품 54권에는 다양한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경험이야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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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의사소통 관련 내용 총 312개 내용 문장을 부호화하여 이 중 청각장애인 의사

소통에 관한 의미 있는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온 책 순으로 20권을 제시하였으며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관련 문장 표집 회수

책 제목 관련 회수 책 제목 관련 회수 

수화가 꽃피는 마을 22 특별한 너라서 고마워 10

보이는 소리 들리는 마음 15 그리고 그들은 무대에 올랐다 10

느리게 가는 버스 15
역사 속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9

희망 14 1승을 향하여 8

반짝이는 박수소리 14 이 멋진 세상에 태어나 7

수화로 말해요 13 소피 부즐로 7

아버지의 손 13 엄마는 무엇으로 사는가 7

기적을 만든 천만번의 포옹 12 선생님의 땀방울 7

목소리를 보았네 11 키릴 악셀로드 6

부모와 다른 아이들 10 농아인 그는 누구인가? 6

 

3. 자료 분석

1)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도서들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방

법들 가운데 한 유형인 계속적 비교 분석 방법(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계속적 비교 분석 방법은 수집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써, 수집된 관련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부호화하고, 부호화된 내용들을 범주

화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주제들을 분류하는 것이다(Bogdan & Biklen, 2007; 

Schwandt, 2001). 그래서 수집된 자료들에 대하여 부호화(coding) 과정을 거쳤으며, 

이러한 부호화된 내용들 가운데 공통된 부호들끼리 연결하여 범주화하였다.

2) 분석 절차

선정된 청각장애인 관련 작품 54권을 연구자들이 작품을 읽고 내용에 의사소통 

접근에 어려움이나 의미 있는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관련 내용을 찾아내었다. 발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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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을 엑셀로 저장하여 분류하였고 분류 내용들은 청각장애 전공교수 2명, 특수

교사 1명, 대학원생 1명이 참여하여 확인하고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장 내용을 부호

화하여 분석하였다.

3) 주요 분석 내용 분류 

의사소통 관련 작품내용을 부호화한 전체 312개에서 의사소통접근에 대한 인

식, 접근의 어려움 의사소통 접근의 정교화 등이 많이 나타나 대분류를 청각장애 의

사소통에 대한 인식, 청각장애 의사소통 접근의 한계, 상황별 의사소통 정교화 요구

로 크게 분류하고, 중분류로 일반인의 인식, 가족의 태도, 청인과 교사의 인식, 구화 

사용의 한계, 수화 사용의 한계, 몸짓, 손짓, 보조기구 사용의 한계, 학교 상황에서 

정교화 요구, 개인 상황에서 정교화 요구, 사회 상황에서 정교화 요구로 분류하고 

27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였다.

4) 분석 결과 

계속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부호화, 범주화, 주제별 분류의 과정을 가지는 계

속적 비교 분석 방법(Bogdan & Biklen, 2007; Schwandt, 2001)을 활용해 54권

의 작품에서 도출된 청각장애 의사소통 관련 주요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 3개의 대

범주와 9개의 중범주 그리고 27개의 하위범주로 분류될 수 있었다.

Ⅲ. 연구의 결과

청각장애 관련 문학작품에서 의사소통의 문제점 대한 계속적 비교 분석 방법을 

통한 범주화는 다음 <표 3>과 같다. 분석에서 환경적 의사소통 수단 접근성의 한계

가 41회, 청각장애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이 40회, 상활별 의사소통 정교화 요구 33

회순으로 내용이 나타났다. 중범주에서는 건청인의 인식, 몸짓, 손짓, 보조기구 사용

의 한계가 17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수화나 구화 사용의 한계에 대한 내용, 그리

고 학교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정교화, 건청인에 비해 이해부족, 어휘부족으로 인한 

표현의 어려움 그리고 편의시설 등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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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의사소통 관련 내용의 범주별 분류

대범주 중범주 하위범주

청각장애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40)

1. 건청인의 인식 (17)

1) 수화에 대한 인식 (7)

2)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 (7)

3) 보청기와 인공와우에 대한 인식 (3)

2. 가족의 인식 (15)

1) 의사소통방법 접근에 대한 가족의 인식 (5)

2) 의사소통방법 접근에 대한 가족의 염려 (4)

3) 소통을 위한 가족의 노력 (6)

3. 청각장애인의 인식 (8)
1) 친구에 대한 인식 (3)

2) 건청인에 대한 태도 (5)

환경적 
의사소통 

수단 
접근성의 
한계(41)

1. 구화 사용의 한계 (13)

1) 학습상황에서 구화의 어려움 (4) 

2) 인간관계에서의 구화 문제 (7)

3) 구화 표현의 한계 (2)

2. 수화 사용의 한계 (11)

1) 신조어, 속어 등 표현 곤란 (3) 

2) 교육기관 및 통역사의 부족 (4)

3) 수화표현의 한계 (4)

3. 몸짓, 손짓, 보조기구 
사용의 한계 (17)

1) 손짓에 대한 상대방 이해 부족 (2)

2) 한 손이 없을 때 (1)

3) 청각장애 보조공학에 대한 한계 (3)

4) 공공시설에서 의사소통 편의시설 요구 (6)

5) 긴급 시스템 부족 (5)

상황별 
의사소통 
수단의 
정교화 

요구(33)

1. 학교 상황에서 정교화 문제(14)

1) 통합교육에서 교사의 정확한 의사소통의 부재 (7)

2) 정확한 의사소통 접근법 문제 (4)

3) 학습과정에서 대안 문제 (3)

2. 개인 상황에서 정교화 문제(9)

1) 표현 어휘 정교화 문제 (2)

2) 친구 관계에서 정교화 어려움 (3)

3) 교사에 대한 태도 (4)

3. 사회 상황에서 정교화 문제(10)
1) 고등교육 현장이나, 전문적 의사소통 문제 (4)

2) 직업에서 의사소통 정교화(6)

* (  )는 관련 내용이 나타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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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각장애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1) 건청인의 인식

(1) 수화에 대한 인식

수화 인식에 대하여 건청인이 수화를 하는 청각장애인을 쳐다본다든지, 수어를 

이상한 것으로 본다든지, 수화를 손짓으로 생각하는 편견들이 나타났다. 일부 언론과 

드라마에서 수화를 지능이 떨어진다든지 수화 한가지로 사람 전체를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자주 청각장애인과 생활하다보면 수화 모습에 익숙해지고 의사소통

을 이해하고 수용해 가고 있었다. 

가끔 농아인들이 수어로 대화하는 것이 신기해서 유심히 쳐다보는 일반인들이 

흔히 발견된다. 농아이기 때문에 말로 안 통하니 수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수어를 무슨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참 민망스

러울 정도이다(강주해, 2014, p. 73).

많은 사람들과 일부 언론 및 드라마에서는 수화를 '지능이 떨어지는 청각장애인

들을 위한 손짓이나 제스처'로 인식했다. 농인은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

회 분위기 속에서 완벽한 이해를 받을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부

딪혀야 했다(노선영, 2014, p. 193-194).

서로가 안 보이게 된다. = 대화 종료. 이건 시각적 언어인 수화의 특성이다. 나

는 처음 이게 굉장한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익숙해지니까 그냥 당연한게 되었다. 

상대방 얼굴이 보일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실례다. 이런 일들을 하나씩 배워야 

한다(Akiyama & Kamei, 2011, p. 56).

(2)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 

최근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으나 의사소통 문제로 오는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이성간 피하는 문제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편견, 농아인을 대할 때,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그래서 대화도 통하지 않고, 보통

으로 말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특수한 사람(이준우, 1995)으로 나타나지만 오히

려 행복한 청각장애인으로 인식하는 내용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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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예쁘장하게 생긴 편이라서 남학생들이 저를 쳐다보고 미소를 건네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순간 후다닥, 다들 줄행랑을 놓는 

거죠. 전 틀어박혀지랬어요. 아주 불행했죠. 의욕도 없었고(Teisson, 2010, p. 95).

사람들은 청각 장애가 있다고 하면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농인들은 말을 한다. 목소리를 낸다. 목소리를 어떻게 조절하

고, 내야 하는지 모를 뿐 분명 목소리는 존재한다(Poulenc, 2012, p. 74).

 "우리 엄마가…너랑 놀지 말래. 너 귀머거리라고. 며칠 전에도 우리 엄마, 너희 

집에 찾아가서 아줌마한테 뭐라고 하셨대. 그래서 너희 엄마가 우셨다고..." 아주머니

는 딸이 나와 수화로 대화했다는 걸 전해 듣고 동네 망신을 당했다며 크게 화를 냈

다고 한다(노선영, 2014, p .27-28).

샘이는 한별이네 집이 무척 쓸쓸하고 조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을 하지 못

하는 엄마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은이네 집보다 시끌벅적한걸(남인숙, 2012, p. 106-107).

(3) 보청기와 인공와우에 대한 인식 

최근 보청기 성능이 향상되고 인공와우 이식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사소

통의 인식에 대한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청기나 인공와우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또 다른 편견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므로 보청기나 인공와

우 이식수술에 대한 지나친 평가나 잘못된 인식을 바르게 홍보하고 개선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일반 사람들은 보청기를 끼면 다 들리는 줄 안다. 내 귀로 소리가 날아드는 걸 

깜빡 '들린다'고 대답했다가는 '들린다' = '말을 알아듣는다' 로 오해할 것이다. 이러

한 오해가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Akiyama & 

Kame, 2011, p. 94).

왼쪽 손목에 플라스틱 팔찌에 “이 아이가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으니 혹시 다

른 사고로 치료를 받을 경우 MRI 테스트는 하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성우

제, 2006,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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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이식수술만 받으면 청각장애인이 건청인으로 "통하거나" 청각장애가 "

치료"될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수술만 받으면 외롭고 고립된 세계

에서 활기찬 의사소통이 가능한 따뜻한 세계로 기적처럼 옮겨갈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도 옳지 않다(Cohen, 2004, p. 242).

2) 가족의 인식

(1) 의사소통방법 접근에 대한 가족의 인식

가족 중에는 동생과 수화를 잘하는 모습도(김혜원, 2014) 있지만 가족들이 의

사소통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가족들이 수화를 사용하는 

자녀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하여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고 가족이 청각장애인과 

사용하는 단어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많은 건청인 부모들이 수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 본인들이 수화

를 배우지 않는 것은 물론, 자녀들이 수화를 사용하는 것을 창피해하며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이준우, 김연신, 2012, p. 151).

엄마가 뭔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한테가 아니었다. 내 뒤에 있는 

언니한테였다. 언니가 웃었고 엄마도 따라 웃었다.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나의 몸 안에서 뿜어져 나왔다. 두 귀의 보청기를 잡아 뽑았다. 

그리고 바닥에 세게 내팽개쳤다(Fukuda, 2008, p. 118-120).

제가 뭔가를 하려고만 하면 늘 이렇게 말하곤 했죠. '안 돼. 넌 할 수 없단다.' 

이런 말은 제가 무엇을 하든지 제대로 하지 못할 거고,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을 거

라는 느낌이 들게 했어요(Teisson, 2010, p. 91-92).

두 분 사이에 통하는 단어라고는 '먹어라', '얌전히 있어라.', '자라' 정도의 뜻을 

가진 몇 개의 손짓이 전부였다. 그것은 모두 지시였다(Uhlberg, 2012, p. 23-24).

(2) 의사소통방법 접근에 대한 가족의 염려

부모는 건청인들과 의사소통을 바라고 있지만 접근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었다. 가족이 생각하는 의사소통법은 주로 구화법으로 건청인과 비

슷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대한 여러 

염려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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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아들에게 회화를 가르치면 부모나 일반 사람들과는 편하게 지낼 수는 

있어도 청력이 나빠서 특별한 배려 없이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수화를 

가르치면 청각장애인끼리 융화될 수는 있어도 부모나 일반 사람들과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어떤 방법을 써서 가르쳐야 할지,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Tingting, 2010, p. 201).

그런데 이 세상에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난 엄마니까 수화

를 한다고 쳐요. 앞으로 승욱이가 누구를 만날지 그리고 어디를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수화가 가능한 사람을 

항상 데리고 다녀야 하나요?(김민아, 2008, p. 93-94)

엄마는 내가 수화를 하게 되면 말을 사용하지 않을까 봐 걱정했다. 내가 수화를 

하게 되면, 엄마를 포함한 듣는 사람의 세계로부터 점차 멀어질 것을 걱정하면서 수

화를 마치 귀머거리 세계와 그 외의 세계를 가로막는 철창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

(Vouzelaud, 2010, p. 110).

(3) 소통을 위한 가족의 노력 

청각장애인의 가족은 수화 등 의사소통접근에 대한 노력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

지만 청각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어떤 방법을 써서 가르쳐야 할지 노력하는 가족도 

있었다. 가족들이 수화를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녀와 의사소통이 단절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의사소통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전문가와 서로 

상의하여 최적의 방법을 적극 찾는 가족도 보였다.

좀 느리고 답답하지만 글을 읽으실 줄 아는 어머님께서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서 집에는 못 쓰는 이면지를 항상 많이 상비해 놓고 있다(한국장애인부모회, 

2005, p. 327).

가정에서는 부모나 가족이 수화를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농 아동은 의사

소통의 단절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이준우, 김연신, 2011, p. 151).

동생은 나와 같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아직도 집에서 동생에게 

입술 읽는 법과 말하는 법을 가르쳐요. 선생님과 다른 아이들은 동생이 말하는 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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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듣지 못해요. 언니, 물, 엄지손가락 같은 말을요(Pederson, 2011 p. 13).

지난 2년간 우리 센터와 학교는 많은 노력을 했어요. 지금 결과가 우리의 노력에 

비해 현저히 낮으니까 앞으로 계속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승욱이가 힘들지 않은 쪽을 선택하세요. 지금 수화에 빠른 진척을 보이는 것을 

보면 승욱이 역시도 수화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김민아, 2008, p. 94).

3) 청각장애인의 인식

(1) 친구에 대한 인식

청각장애인들은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해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을 

보면 청각장애인이 가장 원하는 친구간의 대화는 청각장애인이 아니라 평범한 내 친

구로 대해주기를 바라고 있었고,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수화 등 의사소통접근법을 배

우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리고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이 부족하여 친구와 멀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친구들은 널 스타라고도 청각장애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 내 친구로만 생각

할 뿐이지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었다. 갈증을 싹 가시게 해주는 맑은 샘물 같았다

(Tingting, 2010, p. 190).

아헤스 학교에서 다비는 물론이고 다른 귀머거리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좀 

더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해 수화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 애들처럼 하고 싶

었다.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쉽고 원활하게 내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손짓말을 

배우고 싶었다(Vouzelaud, 2010, p. 110).

"수화는 해요? 농아끼리 수화를 하죠? 그거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들 말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수화 못해요.> (중략) 수화로 

의사소통할 가까운 친구도 지금은 없다. 예전 학교 친구들은 가끔 문자메시지로 연

락을 주고받는다(이석용, 2012, p. 145).

친구들은 동생에 대해 궁금해 해요. 소리를 못 들으면 귀가 아플까? 이렇게 대

답해요. “귀는 안 아파.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말을 못 알아들으면 마음이 아픈 것 

같아”(Pederson, 2011,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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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청인에 대한 태도

청각장애인이 건청인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회에서 지원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소통의 핵심은 말보다는 마음을 읽어 

주기를 원했다. 청각장애인은 불편함을 인정하고 한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청각장애에 

초점보다 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 갖기를 바라고 있었다.

억압당하며 사는 사람에게 격려랍시고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라”고 다그치는 

건 무자비한 행위다. 변해야 하는 건 사회다(Akiyama & Kamei, 2011, p. 135).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마음만 있으면 소통할 수 있다는 것,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해도, 언어가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김해영, 2010, p. 89).

내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 애가 입술 모

양을 분명히 하며 얘기할 것이고, 그래야만 얘기할 때마다 자기 입술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며, 내가 다시 얘기해 달라고 할 때마다 싫증 내지 않을 것이다

(Vouzelaud, 2010, p. 90).

청각장애인이 어떻게 그토록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느냐는 주위의 질문에 그녀는 

“저는 청각장애인 음악인이 아니예요. 다만 청각에 조금 문제가 생긴 음악가일 

뿐이죠.”라고 대답했다(방귀희, 2015, p. 117).

2. 환경적 의사소통 수단 접근성의 한계 

1) 구화 사용의 한계 

(1) 학습상황에서 구화의 어려움 

입모양으로 상대의 말을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상급학년으로 갈수록 구

화로 어려운 과학 수학을 배우는 것은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다. 일반 사회에 생활하

기 위해 부모는 구화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입모양으로만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해와 표현의 한계가 있는 구화로는 과학, 물리, 수학, 언어 등 중고등학교 과

목을 가르치기도, 배우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수화만 고집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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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를 알지 못하는 건청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큼의 

구화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김혜원, 2014, p. 215).

교육은 구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선생님'이라는 낱말 하나를 

습득시키는데 무려 3,000번 이상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선생님'이

라는 발음을 해내는 아동을 대했을 땐 그래도 애쓴 보람을 느끼지만, 어떤 아동은 

그 이상으로 반복 교육을 시켜도 전혀 발음하지 못해 여간 답답하고 안타깝지가 않

습니다(배연창, 2008, p. 44).

대안으로 수화보다는 구화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도도 해보았지만, 오랫동안 수

화에 익숙해진 탓으로 교육적인 효과는 미미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한글이 수화에 

익숙한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는 제2외국어인 셈이었다(장병호, 2007, p. 138).

(2) 인간관계에서의 구화 문제 

구화를 통한 의사소통에 한계는 입술을 보고 의사를 이해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이해가 곤란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친구, 가족, 새로운 사람 등과 구

화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구화법이 모르는 외국어를 알아

듣는 것과 같은 표현을 했었다.

수화 대신 문자나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 발성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급생들을 만나보면 소리를 내는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Saito, 2015, p. 28).

우리 실습 팀에 청각장애를 지닌 남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 남학생이 마음에 

들었지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남학생은 수화를 모르는 '구화를 사용하는' 장애인

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 입술을 읽으려고 애썼고, 저도 그 

남학생을 위해서 똑같이 애를 써 봤지만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

할 수가 없었어요(Vouzelaud, 2010, p. 93-94).

매일 보는 가족들의 입 모양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 모양만 보고도 금방 무

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낯선 사람들의 입 모양을 보고 말을 알

아듣는 것은 처음 외국에 발을 디딘 사람들에게 외국어를 알아들으라고 하는 것만큼

이나 어려웠다(이선영, 2007,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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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화 표현의 한계

입모양을 보고 아는 구화에서 상대편이 이해 못하는 경우와 명확하게 발음을 못

하는 자신의 한계로 인해 청각장애인 스스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므로 청

각장애를 인정하고 상대의 말하는 입술을 볼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청각장애인은 

입술을 보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지만 표현하기 어렵고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알기 

힘들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 명확히 발음하지 못하는 고

통, 내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고통이 현기증을 일으킨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고통, 입술을 제대로 읽어 내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두려움, 문

장 중간 중간에 난 구멍을 제대로 채워 내지 못하는 고통이 나를 어지럽게 만든다

(Vouzelaud, 2010, p. 238).

내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 애가 입술 모

양을 분명히 하며 얘기할 것이고, 그래야만 얘기할 때마다 자기 입술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며, 내가 다시 얘기해 달라고 할 때마다 싫증 내지 않을 것이다

(Vouzelaud, 2010, p. 90).

소리를 듣지 못하는 메이블은 입술의 움직임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들

었지만, 말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무리 구화법을 배웠다 해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메이블의 말을 알아 듣기는 힘들었다(Herrmann, 2001, p. 69).

2) 수화 사용의 한계 

(1) 신조어, 속어 등 표현 곤란 

지식정보시대에 넘쳐나는 신조어, 속어 등을 이해하기 어렵고 친구들 간에 유행

하는 은어를 따라가기에 여러가지 제약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표준화가 없어 수화 

이해부족, 지역간 방언, 농식 표현 등에서 수화의 한계점도 보였으며 신조어에 대한 

통역도 어렵다고 나타났었다.

당황한 통역사가 그 둘의 말을 통역하려 했으나 역부족인 것 같았다. 왜냐하면 

수화에도 속어와 유행어와 또래집단의 은어가 있기 때문이다(공지영, 2009, p.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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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구들에게 내 뜻을 표현할 때 사용한 수화는 교육받은 농아인들의 수화와는 

상당히 달랐다. 낯선 사람들은 우리의 수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웃들은 이해했다

(Sacks, 2012, p. 78).

수화도 언어이기 때문에 표준화될 수 없고 설령 된다 해도, 표준화되기에는 상

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신조어가 계속 만들어지고, 지역 간 방언과 다양한 농식 표현

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이준우, 김연신, 2011, p. 65)

(2) 교육기관 및 통역사의 부족

한국수화언어법(2016)에는 통역지원이 있지만 양성기관이 부족하고 지역이나 

때에 따라 수화 등을 배우고 싶어도 교육기관이나 통역사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 고등

교육기관으로 갈수록 전문성 표현에서 수화의 한계는 더 심하다. 특히 전문통역사나 

수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를 바라고 있었다.

그는 청각장애자의 언어인 수화를 잘 모른다. 운보의 성장기에는 수화를 가르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운보는 일반 사람과도 또 청각장애자들과도 

어울리지 못하며 늘 고독한 침묵 속에 빠져 있다(방귀희, 1988, p. 91).

명순은 집을 떠나 산 지 벌써 20년째였다. 고향 마을에는 수화학교가 없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제주 시내로 유학을 나와야 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제주 시내

의 수화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고, 고등학교 과정은 아예 수화과정이 없어서 서

울에서 학교를 다녀야 했다. 그녀가 가진 장애는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명순을 

떨어뜨려 놓았다(이선영, 2007, p. 20).

정확한 손의 움직임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고, 구문을 구성하고 문장을 분명하

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수화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전문가가 할 일

이다. 그런데 그러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수화 교육을 담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 결과 수화 자체가 변형되기도 한다

(Vouzelaud, 2010 p. 354).

(3) 수화표현의 한계

수화는 단어가 한정되어 있어 외래어 표현이 어렵고 계속 집중하지 않으면 상대의 

표정이나 몸동작 등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타났다.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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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병원 등에서 수화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전문가나 사람이 많이 없어 어려움

을 느꼈으며 또한 외래어 수화 표현이 너무 적어 수화로 표현할 수 있는 외래어 단

어가 많이 보급되기를 원했다.

가끔은 수화를 배우는 청인이 "수화는 단어가 적어" 하고 말하는 마음을 알 것 

같기도 하다. "표정, 손의 움직임, 방향으로 의미가 변하기도 하니까요"라고 설명을 

하지만, 외래어를 표현하는 수화의 어휘가 너무나 적다는 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절

절히 느낀다(Teisson, 2010, p. 74).

이해하기 위해서는 쳐다봐야 했다. 수화와 표정, 미묘한 몸동작을 한꺼번에 유

심히 살펴야 했다. 다른 방법은 없었다. 잠깐이라도 고개를 돌리면 모든 대화 내용을 

놓치고 말았으니까(Poulenc, 2008, p. 62).

외래어를 표현하는 일본 수화의 어휘가 너무나 적다는 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절절히 느낀다. 그래서 나는 집안에서 수화로 소통할 때는 영어에서 차용해온 말을 

미국 수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어 수화에 외래어에 대응하는 수화가 좀 더 많

았으면 좋겠다(Akiyama & Kamei, 2011, 2009, p. 74).

3) 몸짓, 손짓, 보조기구 사용의 한계

(1) 손짓에 대한 상대방 이해 부족

수화 등에 대한 의사소통 접근법을 몰라 단순한 손짓으로 의사소통 표현하는 경

우 매우 제한적이어서 가족 간이나 혹은 일반인하고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잘 하지만 상대편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므로 서로 표현에 한

계가 있었다. 

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와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 두 분 사이에 

통하는 단어라고는 '먹어라', '얌전히 있어라.', '자라' 정도의 뜻을 가진 몇 개의 손짓이 

전부였다. 그것은 모두 지시였다(Uhlberg, 2012, 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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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스는 언어 능력이 아주 좋았지만 의사소통 능력에는 한계가 뚜렷이 드러났

다. 그녀의 말은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며 제대로 발음되지 않는 소리가 많다. 부

모와 교사들은 앨리스의 말을 잘 알아듣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앨리스가 

손짓으로 자신이 하려는 말의 뜻을 명확히 전달할 수는 있지만 이런 손짓을 이해하는 

사람의 수가 극히 적다(Sacks, 2012, p. 108).

(2) 한 손이 없을 때 

손을 사용할 수 없을 때나 청각과 다른 장애를 겸한 경우 의사소통에 따른 대안

모색이 요구되었다. 양손으로 주로 하는 수화의 경우 한쪽 손이 없어 한손으로 수화를 

하는 입장에서 매우 난감하고 한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잠시 집중력이 흐려진 사이에 그만 손가락이 기계에 잘려

나가고 말았다. 오른쪽 손가락이 전부 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왔는데 그 친구는 

그때부터 말을 잃었어. 왼손으로만 수화를 했는데 우리는 그 친구의 말을 이해하기 

힘들었지. 정말 슬픈 일이었다. 가끔 나도 내가 그렇게 되는 악몽을 꾼다(Uhlberg, 

2012, p. 300).

(3) 청각장애 보조공학에 대한 한계 

보청기 등 청각장애 보조공학, 인공와우 이식에 대한 한계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청기에 대한 오해와 실수, 어둠 속이나 거리가 멀 때는 잘 못 듣는 

현상도 있었고 보청기에 대한 교사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특히 인

공와우 이식은 여러 전문가와 의논하여 결정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는 보청기가 있다 해도 완전히 헬렌 켈러가 되어버린다. 사람이 많

은 공공장소나 상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운동경기를 하거나 단체로 행동해야 할 경우엔 엉뚱한 실수를 하기도 했다

(신영균, 1993, p. 256).

보청기를 낀 상태로는 글자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받아쓰는 게 불가능해서 받아

쓰기 시험 때마다 0점을 받았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청각장애 학생은 연서 하나뿐 

이어서 배려를 청하고자 1학년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선생님은 며칠 동안 연서를 

관찰해 보니 영 반응이 없더군요. 거의 못 알아듣는 것 같던데 수업이 가능할까요

(김효진, 2012,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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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유리병에서 보청기를 꺼내, 빼 놓은 건전지를 끼워 넣었다. 지난주에 건전

지를 갈아 끼웠기 때문에 아직 2,3일은 충분하다. 귀에 보청기를 꽂았다. 소리가 귀 

안쪽으로 날아 들어온다. 이제 현실의 세상으로 되돌아온 느낌이 들었다(Fukuda, 

2008, p. 44).

학교에서 열린 회의에서 교육청 관계자는 시경이가 인공와우 수술을 받으면 큰 

효과를 볼 것 같다면 교장, 담임교사 두 명, 장학사, 통역사가 함께한 자리에서 권했다

(성우제, 2006, p. 31).

(4) 공공시설에서 의사소통 편의시설 요구

청각장애인은 공공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에 정교화된 의

사소통 전달을 바라고 있었다. 커피숍에서도 벨소리가 있는 식당을 선호하고 영화관

에서는 자막이 없어 건청인과 공감장면에서 함께 공감하기 못 할 때 소외감을 호소

했다.

문제는 자막이 24시간 계속 나오지 않고 한정된 시간에만 나온다는 것이다. 물

론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자막방송 및 수화통역이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빠르게 지나가는 자막, 오타, 대사를 빼먹는 등의 오류,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수화통역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이

준우, 김연신, 2011, p. 199).

농인들의 경우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주문할 때 필담을 필요로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특히 직원을 불러야 할 상황이 벌어지면 크게 당황하게 된다. 때문에 테이블에 

호출 벨이 있는 식당을 선호한다(이준우, 김연신, 2011, p. 200).

한번은 용기를 내어 한국영화를 혼자 보러 간 적이 있었다. 청인들은 편하게 보

고 있었고 코믹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박장대소했다. 그 모습은 나를 한없이 외롭게 

했다. 영화관 안의 사람들과 호흡하고 감정을 공유할 수 없으니 90분이라는 상영 

시간이 숨 막히는 지옥과 같았다.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호평이 쏟아지는 영화라 

해도 애써 외면해야 했다(노선영, 2014, p. 128).

(5) 긴급 시스템 부족

청각장애인의 전화를 수화로 중계하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지만(노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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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청각장애인들이 응급상황 시 고속도로, 여행지, 화재발생 등 위험시 의사소통

의 부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화장실에서 노크 소리, 교실이나 실외

에서의 방송소리 등을 듣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청각장애인 요구에 맞는 

긴급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고속도로에서 농아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찾아보면 경악하다 못해 비애를 느끼

게 된다. 차가 고장날 경우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긴급구조 전화박스는 고속도

로 곳곳에 설치되어 일반 운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농아인을 위한 

긴급 구조 팩스나 비상연락 시스템은 전무하다(강주해, 2014, p. 260).

그랬구나… 다들 피했구나.' 내가 여기서 잠들어 있는 사이에 아마 어디선가 불

이 난 것이다. 그리고 모두들 화재 경보 벨을 듣고 피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나는 여기에 혼자 남겨졌다(Fukuda, 2008, p. 125-126).

농아인은 안에서 볼일을 볼 때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손을 문에 대

고 있어야 한다. 만일 문을 변기에서 약간 떨어져 있을 경우 문을 걸어 잠그고 무반

응으로 일관해야 한다. 나중에 밖으로 나갈 때 사람들이 '무례한 놈 처음 본다'는 듯 

노려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창피한지 자라목이 되지 않을 수 없다(강주해, 2014, p. 254).

3. 상황별 의사소통 수단의 정교화 요구

1) 학교 상황에서 정교화 문제

(1) 통합교육에서 교사의 정확한 의사소통의 부재

통합교육이 확대되는 교실 상황에서 수업을 할 때에는 가장 교사의 의사소통에 

대한 정교화를 가장 많이 바라고 있었고(고성실, 1980) 청각장애인 방송안내 등 수

업시간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 교실환경에 청각장애인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의사소통 통역사나 교사의 관심, 청각장애 수업에 정교한 의사소통을 원하고 있었다. 

어느새 수업이 끝나버렸다. 교과서는 언제나 깨끗했고 듣기시험은 늘 빵점이었

다. 안내방종을 듣지 못해서 복도를 헤매기도 했다. 친구들은 나를 외딴섬에서 온 아

이쯤으로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노선영, 2014,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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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학교에서 다시 공부하게 된 그는 선생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게 

되자 멀거니 선생님의 얼굴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공부 시간은 지리하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럭저럭 2학년이 되었지만 글자 하나 익힌 것이 없었읍니다

(고성실, 1980, p. 12).

강의 시간이면 저는 맨 앞줄에 앉아 교수님들의 입술을 읽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교수님들은 계속 이리저리 걸어 다니며 얼굴을 칠판으로 향하

기도 하고 자꾸 고개를 이쪽저쪽으로 돌렸습니다(Axelrod, 2013, p. 126-127).

(2) 정확한 의사소통 접근법 문제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두려움, 고통이 있고, 부모

의 노력과 청각장애인의 이해가 일치 안 되는 경우 등이 있어 정확한 의사소통 접근

법을 바라고 있었다. 의사소통을 위한 발음법, 그림, 단서 등 다양한 접근법이 요구

되고 서로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과 대안을 바라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 명확히 발음하지 못하는 고

통, 내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고통이 현기증을 일으킨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고통, 입술을 제대로 읽어 내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두려움, 문

장 중간 중간에 난 구멍을 제대로 채워 내지 못하는 고통이 나를 어지럽게 만든다

(Vouzelaud, 2010, p. 238).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까닭에 정확한 발성을 배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다. 아버지와 친구들은 선생님의 지도를 잘 따랐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보통 사람들

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한 발성법을 익히지는 못했다(김혜원, 2014, p. 26).

농인들은 소리는 듣지 못 한 채 훈련된 혀의 움직임으로 소리를 내며 그 소리

가 의미하는 뜻 역시 글이나 그림을 통해 배워야 한다. 단어 하나를 말하기 위해 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김혜원, 2014, p. 207). 

(3) 학습과정에서 대안 문제

청각장애인이 다양한 학습과정에서 적절한 대안 방법이 효과가 있지만 무엇보다 

자신감을 주기를 원했고 학습과정에 대한 교육지침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

었다. 듣기 평가의 경우 지문 문제, 그룹토의 등에서 이해부족, 대화 부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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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소외 등이 있어 학습과정에 다양한 접근 대안이 필요하였다.

집에 있는 모든 물건에 이름표를 달아서 어떤 단어가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내게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도록 했어요. 덕분에 나는 

다른 청각 장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신감도 가질 수 없었어요. 말을 할 때마다 언제나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Solomon, 2015, p. 134).

영어 듣기평가였다. 그냥 듣기평가해도 안 되는 청각장애아동인데 영어 듣기평

가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난 감독관님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문장(지문) 문제를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험 진행에 그런 규정이 없다고 거절당하였다. 다시 청각장

애아동들의 현실을 설명하였다(장병호, 2007, p. 156).

자연히 대화를 많이 하지 않다보니 그림에 관한 정보가 미흡하다. 책에서의 공부만

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다. 여럿이 모여서 평을 할 경우에도 알아듣지 못하니 자

신의 그림이 갖고 있는 한계 등에 대해 조언을 받기가 힘들다(신영균, 1993, p. 272).

청각장애인은 쓰기와 입술 읽기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요. 한 문장을 쓰기 

시작하면 벌써 열 문장은 달아나 버리죠(Teisson, 2010, p. 94-95).

2) 개인상황에서 정교화 문제

(1) 표현 어휘 정교화 문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장과 문장 표현력 부족을 가장 큰 과제이다. 특히 생명의 

위험이 있는 응급상활에서의 정확한 의사전달은 매우 중요해 표현의 정교화가 요구

됨이 나타났고 수화와 한글과의 문법적인 차이, 청각장애인 환자와 의사 사이의 표

현과 어휘에 대해 오해가 있는 내용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간단한 일상적인 문장을 올바로 표현하지 못하여 건청인과의 의사

소통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실생활에 필요한 문장 표현력 향상이 가장 큰 숙제였다. 

가장 주된 이유는 청각장애아가 사용하는 수화와 우리 한글과의 문법적인 체계가 달라 

문장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이었다(장병호, 2007, p. 138).

"뭔가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일 경우엔 꼭 통역이 따라붙어야 해요.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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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청각장애인이 사고를 당해서 구급차에라도 실려 가게 될 경우, '난 심장병이 

있어요. 이 전화번호로 제 아내에게 연락을 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Teisson, 2010, p. 12-13).

순간, 의사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에브는 팩스를 보낸 것이 자신의 엄마이며 

엄마가 농인이 어서 팩스를 이용해 의사소통을 한다고, 그런데 엄마가 아파서 진료 

예약을 잡은 거라고, 그것이 자기 엄마만의 방식이라고 의사에게 설명했다(이준우, 

김연신, 2011, p. 151).

(2) 친구 관계에서 정교화 어려움

친구들과 대화가 쉽지 않고(나진희 역, 2010) 이성 친구나 친구 간에 의사소통의 

오해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아 친구관계가 멀어지는 경향

이 있었다. 친구와 대화 시 위축되는 경험도 있어 동료들 간에 의사소통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 친구관계의 부족으로 학교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나중에 그녀가 와서 하는 말이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라는 내용을 '그를 좋아한다'라는 식으로 들은 것이었다. 그제야 오해인 

줄 알고 혼자 씁쓸한 미소를 삼켜야 했다(신영균, 1993, p. 264).

듣는 능력과 이해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 처음에 호감을 갖고 가까워졌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멀어져 갔다.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

었다. 연서도 위축되어 학교생활이 재미있을리 없었다(김효진, 2012 p. 94-95).

(3) 교사에 대한 태도 

청각장애인들은 교사가 인내심을 가지고 잘 지도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자신들

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교사의 경우 수업내용을 30%정도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 필

요에 따라 자막이나 컴퓨터 통역 등 다양한 접근을 원하고 있었다. 교사는 청각장애

인에 대한 배려와 의사소통에 대한 방법을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는 청각장애인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다. 사실 

이 일을 하려면 헌신이 필요했다. 교사 한 사람이 학생 한 명을 맡아서 몇 년 동안 

아주 힘들고 집중적인 훈련을 실시해야만 비로소 성공의 기대를 품을 수 있을 정도

였기 때문이다(Sacks, 2012,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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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어려웠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듣기가 어려워서 

공부할 때 지장이 많았어요. 선생님께서 필기하시는 것을 옮겨만 적었을 뿐이죠. 그러

다 보니 수업내용을 30퍼센트 정도밖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이선영, 2007, p. 108).

나는 생각한다. 대응수화를 보며 강의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일본어 자막이 낫다고. 따라서 대학생활에서는 컴퓨터 통역이 반드시 필요하다(Akiyama 

& Kamei, 2011, p. 152).

선생님은 도무지 읽기 힘든 입 모양으로 내가 배운 적도 없는 용어를 섞어가며 

수업을 했다(노선영, 2014, p. 30).

3) 사회 상황에서 정교화 문제

(1) 고등교육 현장이나, 전문적 의사소통 문제

고등교육현장에서 수화뿐만 아니라 컴퓨터 통역 등 다양한 접근법이 요구되고 

수화통역이 교실, 화의, 병원진료, 응급시 등 여러 사회 상황에서 수화통역사 지원은 

필요하였다. 청각장애인이 있던 없던 수화통역은 동등한 기회 차원이고 긴 시간을 

요하는 경우 2명의 통역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한 학술용어, 전문용어에 

대한 통역의 어려움에 대한 정교화가 요구되었다. 

수화통역사는 오로지 생활지원 분야와 공적 이벤트 분야에서 통역 업무를 맡을 

뿐이다. 학술 용어가 아직 수화로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어 대응수화로 통

역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대응수화를 보며 강의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일본어 자막이 낫다고. 따라서 대학생활에서는 컴퓨터 통역이 

반드시 필요하다(Akiyama & Kamei, 2011, p. 152).

미팅 때마다 Mrs. S는 두 명의 수화 통역사를 대동한다. 왜냐하면 한 명의 통역

사가 두 시간 동안 손을 움직여 통역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강경희, 2012, p. 55).

같은 계통의 연구자인 수화통역자는 대학 강의를 수화로 통역할 수 있다. 하지

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 '수화로 이런 전문용어를 어떻게 표현하지!'하고 패닉 

상태에 빠질 것이다. 학술 용어가 아직 수화로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어 

대응수화로 통역할 수밖에 없다(Akiyama & Kamei, 2011,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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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에서 의사소통 정교화

청각장애인 직업생활에 의사소통의 문제로 직장에서 불이익과 해고를(이선영, 

2012) 당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시각, 청각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직업을 갖도록 주장하고 적합한 직업 대책을 갖도록 주장한 학자도 나타났다. 그리고 

화상통화 등 직장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다양한 의사소통 접근법이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채용을 거부당할 때는 속상한 마음이 아닌 분노도 느껴졌다. (중략) 이유를 알

아보면, "다른 직원들이 함께 일하기를 꺼려 작업능률이 떨어진다. 하나하나 설명하

며 일 시키려면 답답하다. 대화가 안 통해 직원들과 화합하지 못해 회사 분위기가 

나빠진다."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었다(장병호, 2007, p. 145).

조선 후기의 실학자 최한기는 '인정'에서 어떤 장애인이라도 배우고 일할 수 있

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북학파의 선구자 홍대용도 '담헌서'에서 "소경은 점치는 데

로, 궁형당한 자는 문 지키는 데로 돌리며, 심지어 벙어리와 귀머거리, 앉은뱅이까지 

모두 일자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창권 외, 2014, p. 10-11).

화상통화를 이용해 수화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소리 대신 문자로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마음을 전하고 의견을 전송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하

여 큰 불편 없이 맡겨진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이들의 장애를 문제삼지 않고, 고

용의 기회를 주는 기업과 이웃들이 많아진다면 그 사화는 말 그대로, 살 만한 세상

이라고 생각한다(강경희, 2012, p. 27).

Ⅳ. 논의 및 제언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 관련 54권의 문학작품에서 의사소통에 관한 다양한 

경험 내용 312개를 범주화하여 분석한 청각장애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에 

대한 환경적 의사소통 수단 접근성의 한계, 상활별 의사소통 수단의 정교화 범주에 

어떤 경험내용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범주에 나타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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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 관련 문학작품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건청인 인식은 수화가 이상

한 손짓으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선입견으로 대인관계가 부족, 보청기나 인공

와우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이 나타났다. 가족들이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수화보다는 

구화를 선호하고 자녀의 역량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생활에서 수화 사용에 

대한 염려가 나타났지만 최적의 의사소통방법을 간구하는 모습도 있다. 청각장애인

이 건청인에 대한 인식은 친구와의 원만한 의사소통 관계를 원하고 한 인간임을 강

조하고 개인의 도전보다 사회의 지원과 변화를 간절히 바랬다.

청각장애인들은 부모가 수화든 구화 등 접근법에 대해 개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선택하는 것이 미래에는 좋은 것으로 나타난 부분도 있다. 이는 아동의 

언어적 경향에 따라 언어선택이 아동의 몫이라고 권하고(Marschark, 2007), 청각장

애 자녀를 둔 부모의 결정(Caldwell, 1997)이라는 상반되는 내용도 있다. 의사소통 

방법을 부모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와 학습을 받아들이고 존중하

여 가족들이 함께 공통된 의사소통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본다. 

청각장애인은 가족들이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사

용을 바라고, 지시적인 태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방해하므로 현재 청각장애 자녀

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특히 교사의 의사소통 정교화는 

매우 많이 요구하고 있어 교사의 의사소통 교육에 대한 능력은 매우 긴급해 했다. 인

식에서는 청각장애를 극복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청각장애 프랑스 화가 고야, 베

토벤과 제 2의 베토벤인 체코 출신의 베드지흐 스메타나 등 청각장애를 극복한 인물 

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사소통 인식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본다(방귀희, 

2015).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 보다는 마음의 소통을 더 바라고 있어 수화로 간단히 

인사하는 배려를 더 바라고 있다(노선영, 2014). 청각장애인 인식에서 청각장애인에

게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라”고 다그치는 건 무자비한 행위다. 변해야 하는 건 사

회다(Akiyama & Kamei, 2011). 이는 최근 개인모델에서 사회적으로 부여된 장벽 

등을 제거해야하는 사회모델로 변화를 의미하고 개인과 사회의 상호노력으로 의사소

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Berger, 2016). 

둘째, 환경적 의사소통 수단 접근성의 한계에서 구화, 수화, 몸짓, 손짓 그리고 

보조기 사용에서 학습상황에서 구화의 표현 한계, 수화의 표현 한계, 손짓, 몸짓, 보

조기구사용 등에서 한계점이 나타났다. 구화는 고학년에서 배우는 과학, 수학 등에서 

정확히 전달 하는 것이 어렵고 입모양의 한계도 있다. 구화를 사용하는 친구가 잘 

없고 구화로 표현하는 문장에서 한계가 있었다. 수화는 새로 유행하는 신조어, 속어 

친구사이의 은어 사용 등에서 어려움 있고 수화 교육기관, 통역사 부족, 어휘가 부족

한 수화표현의 한계, 몸짓, 손짓 등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특히 한 손만 사용하는 

경우 수화의 어려움, 보청기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나 전달에서의 실수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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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그리고 인공와우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 회의 시 수화통

역사가 반드시 참여하는 내용도 나왔다.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함께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어려웠다. 실제로 총체적 의사소통 프로그램

들은 보통 구어교육과 수화의 의사소통을 결합하는데 의사소통 한계의 한 방안인 총

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구어와 큐드 스피치(cued speech) 결합도 사용할 수 있다

(Kuder, 2012). 수화나 구화 등의 의사소통만으로 문학을 이해하는 한계가 있는 경

우 최근 활용되고 있는 미국의 큐드 스피치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휘습

득과 문학을 이해하는 수준의 읽기발달에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큐드 스피

치는 독화 보완 지도 방법으로 청각의 도움을 받기 곤란한 아동의 독화 지도에는 적

합한 발음 단서(cued speech), 지문자, 수화소 등을 독화의 보조 단서로 활용(김승

국 외, 2007, Shull, & Crain, 2010))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큐드 스피치는 말의 

소리․음소에 기반을 둔 방법이고 그것은 시각적 측면과는 관계가 없고 유튜브나 구

글 동영상에서 미국 등의 큐드 스피치에 대한 활용과 연구 자료들을 찾을 수 있다

(youtube.com, google.com). 그리고 수화통역사 부족에 대해 말하고 있어 이는 미

국에서도 수화통역사가 부족하고 지방에서는 더 부족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Monikowski & Wonston, 2010). 수화통역사에 대해서는 수요부족도 있지만 수화

를 할 수 있는 기술보다 수화통역사의 지식이 청각장애학생에게 통역되어지는 인지 

언어수준에 비례하여 맞아야하고 교사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

(Cokely, 1992; Colonomos, 1992). 

셋째, 상황별 의사소통 수단의 정교화 요구에서 학교, 개인, 사회 상황별 모두 

의사소통 정교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특히 교실 상황에서 가장 많이 교사의 의사소

통에 대한 정교화를 바라고 있었고 정확한 의사소통 접근법을 배우고 싶어 했다. 그

리고 시험, 방송안내, 교우관계 등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적합한 청각장애 의사소통 

대안에 관한 요구가 있었다. 청각장애인들은 생활에서 표현, 수용 언어 부족은 큰 과

제라고 했다. 특히 개인 생명의 위험한 응급상황시나 외래어나 신조어 등의 표현에

서 정교성을 바라고 있었다. 친구와의 대화시 어려움, 공공기관이나 영화관, 커피숍 

같은 상업시설에서의 의사소통 접근을 바라고 있었다. 사회생활에서 필요시 수화통

역사 지원이 원활하게 배치하는데 어려움, 고등교육, 전문지식이 요구 때에 의사소통

의 정교화를 바라고 직업생활에서의 의사소통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서로간의 정

교화된 의사소통 접근법이 있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통합학급 상황에서 시험, 방송안내 등에서 청각장애인들의 특수성을 반영을 바

라고 있어 이는 특수교사가 인식하는 청각장애인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수성 고려와

도 유사점이 있다(최성규 외, 2016). 우리나라 통합교실에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

었지만(신영균, 1993) 캐나다 통합학급은 구화와 수화를 동시에 사용했고 보조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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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가 있어 교실에서 자연스럽게 급우들과 대화할 수 있어 학교생활에 만족

하고 있다(성우제, 2006). 최근 학교, 개인, 사회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정교화를 위

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Hage & Leybaert, 2006). 최근 미국에서 큐드 스피치

는 개인 학습 능력이나 속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구화 의사소통방법

을 보완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큐드 스피치에 대해 발음단서, 암

시단서체계, 발음암시법, 단서말, 암시말, 등으로 번역되어 용어만 소개하고 있어 구

체적이고 실제적인 문헌은 찾기가 어려웠다. 청각장애인 의사소통의 정교화를 위해 

큐드 스피치 등과 같은 다양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위한 대안들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2. 제언

본 연구에서와 같이 청각장애인 관련 문학에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개선과 가족의 지원, 교사의 의사소통 정교화 등 경험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요

구가 나타났다. 특히 의사소통 표현에 다양한 한계가 있어 최적의 접근방법과 의사

소통방법의 정교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다양한 청각장애인 경험을 

제한된 관련 문학서적 내용으로 시대적, 환경적, 개인적 경험이라 일반화에는 더 많

은 자료를 가진 연구가 필요하며 후속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요구된다.

첫째, 청각장애인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이 건청인, 부모. 당사자 사이에 괴리감

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좁힐 수 있는 국내외 청각장애 관련 다양한 도서를 가지고 

세분화된 연구들이 필요하다.

둘째, 청각장애인 의사소통에 대한 수단으로 구화, 수화에 대한 경험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새로 나타나고 있는 접근방법이 장기적으로 연구되어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한다. 큐

드 스피치 사용 학생은 일반 학생 수준의 학습에 근접하고 있고 2014년 일리노이 

청각장애학교 수업지도에 큐드 스피치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Chicago 

Parent, 2014). 큐드 스피치가 구어의 패턴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어린 농 아동

에게 정확하고 집중적인 언어 자극을 줄 수 있으며, 또한 말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Kolker, 2014). 따라서 우리나라 언어에 맞게 큐드 스피

치가 개발되어 활용된다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문학 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

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의 정교화 문제는 학교 환경, 개인, 사회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 일들이 있어 의사소통의 정확성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보다 다양한 국내외 관련 청각장애 문학 자료들이 수집되어 상황별 의사소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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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말의 소리‧음소에 기반을 

둔 큐드 스피치에 대한 최근 연구와 청각장애인 문학에서 나타난 의사소통의 문제 

등을 분석한 결과, 청각장애인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수화, 구화 외에 통합교육과 사

회 활동에 있어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보완할 수 있는 큐드 스피치의 개발과 보급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형 큐드 스피치

의 개발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읽기수준이 향상된다면 문학활동의 폭이 더 넓어지고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생활 상황 등이 기

술된 관련 도서들을 모아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접근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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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iterature related to Hearing Impairment

-The Necessity of Communication Mode in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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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ommunication problem situations through 

categorization about the literature analysis of 54 books related to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for communication elaboration of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In order to 

do this purpose, this study made 312 codes on experience contents related to 

communication of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and categorized through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The research result is as follows. First, hearing people’s 

perception on communication in literature related to hearing impairment showed that the 

perception on sign language as strange gesture, the lack of personal relationships, the 

incorrect perception on hearing aid or cochlear implant, the lack of family members’ 
understanding, but hearing impaired people wanted social supports and amicable 

communication with others as a human being. Second, this study showed that several 

problems such as the limited expressions of spoken language and limited expressions of 

sign language in learning situations, the difficulties in gestures, body expressions, use of 

assistive aids and others, the conflict between spoken language and sign language, the 

expression difficulties in new words, slang, and others, and the lack of numbers and the 

problems of professionalism in interpreters. Third, several school environments, personal 

situations, and social situations all required communication elaboration. Particularly, 

classroom situation mostly expected teachers’ communication elaboration, and public 

facilities, working fields, and others also wanted learning through best communication 

approach methods due to communication elaboration problems. In the Korea literature, 

we found that hearing impaired needed more research in alternative accurate 

communication methods like a cued speech.

Key Words : hearing impairment, communication, literature related to hearing 

impairment, cued speech


